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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심각한 문제' 70%, 1년 새 9%p 하락… 출산 압박은 4년째 그대로
○ 2·30대에서 15~19%포인트 급락, 50대 이상은 큰 변화 없어
○ '사회가 자녀 갖기를 강요한다' 55%…30대 여성 80%, 동년배 남성보다 27%포인트 높아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인식이 1년 새 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자녀를 가지라는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는 응답은 4년째 절반 안팎을 유지했다. 위기감은 옅어졌지만, 출산을 둘러싼 압박은 그대로인 셈이다. 한국리서치는 이러한 결과를 담은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를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는 응답은 70%였다. 지난해 79%보다 9%포인트 낮은 수치다. '문제이긴 하나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응답은 15%에서 22%로 7%포인트 늘었다. 2025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위기감 하락은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심각한 문제이다’ 응답 기준, 18~29세는 69%에서 53%로 16%포인트, 30대는 75%에서 56%로 19%포인트 낮아졌다. 40대도 79%에서 66%로 1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50대 이상은 78~84%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위기감이 옅어진 것과 달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는 응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는 데 55%가 동의했고,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데 50%가 동의했다. 두 응답 모두 2023년 조사 이후 4년간 절반 안팎을 오갔다.
압력을 가장 크게 체감한 집단은 젊은 여성이었다.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느낀다는 응답은 30대 여성 80%, 18~29세 여성 76%로, 같은 세대 남성(각각 53%, 40%)보다 27~36%포인트 높았다.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체감한다는 응답에서도 30대 여성 75%, 18~29세 여성 70%로 동년배 남성(각각 49%, 45%)을 25%포인트가량 웃돌았다. 
2·30대 여성은 양육에 대한 부담도 가장 무겁게 느꼈다. 자녀 양육을 떠올릴 때 정신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18~29세 여성이 77%, 경제적 부담 73%, 어려움 71%, 신체적 부담 69%로 모든 부정적 감정에서 전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 여성도 경제적 부담 65%, 신체적 부담 64%로 절반을 크게 넘었다.
사람들이 꼽은 저출산의 원인은 대체로 경제적 조건이었다.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증가'가 48%로 가장 많았고, '주거 비용 상승 및 주거 환경 문제' 43%,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부담감' 3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연과 고용 불안정' 34%가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는 18~29세가 주거와 고용을, 4·50대가 교육비를, 60대 이상이 양육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했다.
한국리서치 안유진 인턴연구원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인식은 1년 새 9%포인트 줄었지만, 자녀를 가지라는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는 응답은 4년째 절반 안팎으로 변하지 않았다. 특히 2·30대 여성은 이 압력을 가장 크게 체감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도 전 집단에서 가장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교육비와 주거비, 고용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 찾고 있다. 정책에 기대하는 방향도 특정 대책 하나가 아니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쪽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웹조사 결과다.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 URL을 발송했으며, 표본은 지역·성별·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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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은 70%이다. 이는 지난해(79%)보다 9%포인트 줄어든 결과이다. '문제이긴 하나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응답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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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우리 사회는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는 응답은 55%,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응답은 50%로, 2023년 조사 이후 4년간 절반 안팎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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